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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 시설 인프라 환경 및 여건변화

최근 대한민국은 재난·재해·기후변화·시설물 안전사고 

등 급속한 환경변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국민

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

인 발생과 안전관리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선제적 예

방 및 대응 가능한 안전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

서 자료에 의하면 안전경제의 부상으로 국가·기업의 안전 시

스템 강화, 안전산업 성장 및 지원 확대, 안전 관련 제품 및 서

비스 시장 확대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전망 하였고, 이를 통해 정

부는 안전 R&D 확대 및 인프라 정비로 국가안전체계의 선진화

를 주도해야 하며, 기업은 국민·소비자 안전 보호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강조

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 2017).

이와 같은 국내 인프라 환경 및 여건변화를 통해 본 고에서는 

차세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며, 그에 대한 요인과 시사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 변화와 시사점

주요 자연환경 변화에는 기후 온난화 및 자연재해 증가, 환경

오염 및 재난 증가, 에너지 문제 및 자원 고갈 등의 키워드로 분

류가능하며, 이를 위한 요인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분류 주요 자연환경 변화 요인 시사점

기후	
온난화	
및	

자연	재해	
증가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지구	평
균온도	상승
•		기후	온난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	기상재해	
발생빈도	증가
•		가용수량	감소,	수질	악화,	영토	유실	등	물	분야	
문제점	발생
•		지진,	화산,	산사태와	같은	지질재해	발생빈
도	증가

•		이상기후	심화,	재해/재난	증
가에	대비한	방안	지속	추진

•		재해/재난	감안한	시설물	안
전진단	기준	마련	및	유지관
리	필요	:	내진성능평가	확대	
및	보강	실효성	강화,	내풍/
내설	성능평가기준	마련	등	
이상기후		대응방안	추진

•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
리와	장수명화	유도로	재산
보호/자원절약	필요

환경오염	
및	

재난	증가

•		1차적	대기오염,	 2차적	수질	및	토양오염		
발생
•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발생빈도의	증가	

에너지	
문제	및	
자원	고갈

•세계적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자원	소비량의	증가

2. 사회환경 변화와 시사점

사회환경 관련 변화에는 고령화 사회 진입, 복지사회 요구 증

가, 도시밀집 현상 발생, 양극화 사회 대두 등의 키워드로 분류 

가능하고, 이를 위한 요인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분류 주요 사회환경 변화 요인 시사점

고령화	
사회

•			인류	수명	증대로	인한	고령인구	수의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	예정
•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	저성장	현상	심화	및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	방해

•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민감도	지속	증가	
예상
•		시설물	안전이	복지의	기본
•		체계적	안전/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의	지속확대	필요
•		종외	시설	중	국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화	필요
•		관리주제	포함	다수	국민
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고	
편리하게	시설물	안전점
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복지	
사회

•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
•			GDP에서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	23.4%로	증가할	전망
•			SOC	예산의	감소에도	시설물	안전	예산은	증가
하는	경향	유지

도시
밀집	
사회

•			도시화율	82.5%,	도시집중	속도	아시아	1위
•	 		도시	규모	증가와	비교하여	삶의	질	평가는	낮음
•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계획	필요	

양극화	
사회

•			지역,	산업,	세대,	소득	간	격차	심화
•			체감	양극화	현상의	심화
•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관리할	능력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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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환경(안전점검 및 진단분야) 변화와 시사점

마지막으로 기술환경 관련 변화에는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유

형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 로봇

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사점

은 아래와 같다.

분류 주요 기술환경 변화 요인 시사점

시설물	점
검	및	진단
의	유형화

•			노후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차원
에서의	점검	및	진단	시	효율적인	인력	사
용을	위해	시설물	및	평가방법을	유형화	

•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
술	및	장비	활용	방안을	마
련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신뢰성	및	생산성	제
고	필요

•			인력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이	따르는	시설물의	부
위에	로봇,	드론	등의	기술	
장비	활용	

•			사물인터넷	및	센서	네트워
크를	응용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진단의	비파괴화	및	
자동화	도모	필요

•			인공지능의	딥러닝	등을	응
용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수
집된	정보에	의해	자체적으
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스마트	구조물	기술의	개발	
필요

•			현재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첨단	장비가	대부분	고가의	
해외	장비임을	고려,	국산화	
추진으로	국내	제조업의	부
가가치	향상	효과	기대

무선	센서	
네트워크
를	이용한	
시설물	점
검	및	진단

•			도로	및	교량,	터널의	무선센서	모니터링
•			교량의	케이블	부착	점검장비를	통한	외관
검사

•			도로와	터널	표면의	레이저스캐닝	장비를	
활용한	기존	정보와의	비교평가를	통한	
손상평가	

•			상수공급의	중단	없는	조사를	위한	탐지센
서	개발을	통한	관	내부	공기포	및	부식상
태	점검

•			상하수관로의	기대수명	연장을	위한	이미
징	기술	및	위상배열	초음파	분자	밀도	기
술	등의	비파괴방법	개발

•			신소재,	신공법,	내구수명	연장기술	등을	
포함하여	자가진단	및	보수가	가능한	
Smart	Structure	개발	진행

로봇을	이
용한	시설
물	점검	및	
진단

•			도로	노후화의	비파괴	검사	로봇
•			건축물	외벽	손상감지	진단	로봇
•			하수도	맨홀의	단차극복이	가능한	로봇

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예측

 1.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현황 분석

1995년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정된 이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제도화되었고, 이후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시특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민간부문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전문기

관들에 의해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특법 대상 시

설물은 크게 1·2종 시설물로 대표되며, 시특법 제정 당시(1995

년) 약 1만여개에서 현재(2015년말 기준)는 7만개가 넘는 수준

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동안 약 7배 이상 시설물이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물 추이에 있어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2,937개의 준공된 시설물이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2001년에는 전년대비 추가발생 준공 시설물이 4,149개로 

가장 높게 등록된 반면 2010년에는 1,728개가 추가로 준공되어 

가장 낮게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시설물의 건수

를 전년대비 증가율로 환산하여 보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는 초기 대규모 인프라 신규건설로 인하여 평균 21%로 나타났

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다소 감소하여 약 14%로 조사되었

으며, 2003년부터는 한 자리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를 종합하여 기존 추세로 시설물이 증가할 경우, 2020년경에는 

등록 시설물 수가 약 80,000개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설물 종류별 현황(2015년 기준)에서는 전체 9종 시설물(교

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 

총 71,109개 중에서 건축물이 50,064(70.4%)개를 차지하여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량 10.100개(14.2%), 하천 3,337

개(4.7%), 터널 2,901개(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특법 대상 외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시설물 현황에서는 특

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으며, 총 208,796개로 등록되어 있으며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중

점관리대상으로는 206,470개로 약 99%(중앙부처 84,038개, 지

자체 122,432개)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위험시설에는 2,326개 

약 1.1%(중앙부처 316개, 지자체 2,0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민안전처 2015). 이를 통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은 대략 4:6의 비율로 중앙부처가 84,354개(40.4%), 지자체가 

124,442개(59.6%)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구분
관리대상

시   설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 계 A 급 B 급 C 급 계 D 급 E 급

합				계 208,796 206,470 91,176 102,396 12,898 2,326 2,179 147

중앙부처 84,354 84,038 37,840 42,184 4,014 316 287 29

지자체 124,442 122,432 53,336 60,212 8,884 2,010 1,892 118

 ※출처 : 국민안전처(2015.2)주요통계

그림 1. 시특법대상 1·2종 시설물 현황 분포도(출처: KISTE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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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시설물의 신설 및 편입에서는 2014년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현황 중에서 약 17만개의 대상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 기

준이나 지정이 수립되지 않은 3만여개 시설물을 포함하여 대략 

20만개 이상 시설물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2. 2014년도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 현황(출처: KISTEC, 2016)

 2. 시설물 노후화 현황 및 전망

한국시설안전공단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준공연도별 1·2

종 시설물 수량 분석 결과, 약 67%(45,377개)의 시설물의 준공

연도가 15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5년 미만의 시

설물은 20.8%(14,242개) 조사되었고, 6~10년 이하 시설물은 

22.9%(15,704개), 11~15년 이하 시설물은 22.5%(15,431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외 16~30년 이하 시설물

은 전체 시설물 중 29.9%(20,479개)를 차지하였으며, 16~20년 

이하 시설물은 10.7%(13,655개), 21~25년 이하 시설물 

7.9%(5,378개), 25~30년 이하 시설물 2.1%(1,446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준공연도별 1,2종 시설물 수 현황(2014.12)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 이상 합계

교량 1,771	 2,335	 2,303	 1,491	 817	 428	 614	 9,759	

터널 658	 737	 581	 392	 119	 103	 159	 2,749	

항만 55	 64	 35	 79	 43	 16	 54	 346	

댐 35	 32	 38	 50	 23	 48	 328	 554	

건축물 9,774	 11,312	 11,378	 10,850	 3,835	 520	 591	 48,260	

하천 1,166	 416	 442	 371	 280	 183	 538	 3,396	

상하수도 242	 308	 291	 230	 159	 117	 198	 1,545	

옹벽 508	 374	 164	 148	 96	 30	 125	 1,445	

절토사면 33	 126	 199	 44	 6	 1	 1	 410	

합계 14,242	 15,704	 15,431	 13,655	 5,378	 1,446	 2,608	 68,464	

표 3.  준공연도별 1,2종 시설물 비중(2014.12)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 이상 합계

교량 18.1	 23.9	 23.6	 15.3	 8.4	 4.4	 6.3	 100.0	

터널 23.9	 26.8	 21.1	 14.3	 4.3	 3.7	 5.8	 100.0	

항만 15.9	 18.5	 10.1	 22.8	 12.4	 4.6	 15.6	 100.0	

댐 6.3	 5.8	 6.9	 9.0	 4.2	 8.7	 59.2	 100.0	

건축물 20.3	 23.4	 23.6	 22.5	 7.9	 1.1	 1.2	 100.0	

하천 34.3	 12.2	 13.0	 10.9	 8.2	 5.4	 15.8	 100.0	

상하수도 15.7	 19.9	 18.8	 14.9	 10.3	 7.6	 12.8	 100.0	

옹벽 35.2	 25.9	 11.3	 10.2	 6.6	 2.1	 8.7	 100.0	

절토사면 8.0	 30.7	 48.5	 10.7	 1.5	 0.2	 0.2	 100.0	

합계 20.8	 22.9	 22.5	 19.9	 7.9	 2.1	 3.8	 100.0	

앞서 제시한 표 2 및 3을 통해 1·2종 시설물의 노후화를 분

석한 결과, 전체 9종 시설물 68,464개 중에서 31년 이상의 노후

화가 추정되는 시설물은 총 2,608개로 전체 시설물 중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준공연도에 있어서 31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단순 수

량을 시설분야별로 조사한 결과, 교량이 614개, 건축물 591개, 

하천 538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댐 328개, 상하수도

와 터널 시설물이 각각 198개 및 159개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개별 시설물 대상 준공연도가 31년 이상 차지하는 비

중을 조사한 결과, 댐 59.2%, 하천 15.8%, 항만 15.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교량 6.3%, 터널 5.8%의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래 그림은 준공연도가 31년 이상인 1·2종 시설물의 현황 

및 비율을 나타내었다.

31년 이상 시설물(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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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이상 시설물(비중%)

이와 같이 시설물의 노후화 관련 현황조사를 통해서 향후 전

망은 다음과 같다. 전체 시설물 중 31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후 

시설물 증가비율에 의한 추계 분석 결과, 2014년 3.8%(2,608개

소)를 기준으로 2019년 5.9%(4,054개소), 2024년 13.8%(9,432

개소), 2029년 33.7%(23,087개소)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을 제외한 기반시설물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4년 10.0%(2,017개소), 2019년 14.6%(2,943개소), 

2024년 22.2%(4,486개소), 2029년 36.1%(7,291개소)로 예상되

어 2024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건축물은 2014년 

1.2%(591개소), 2019년 2.3%(1,111개소), 2024년 10.2%(4,946

개소), 2029년 32.7%(15,796개소)로 2020년 이후 노후화 비중

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시설물 안전성 상태등급 변화에 따른 추이 분석 

시특법 대상 전체 1·2종 시설물 대상 안전성 상태등급은 5

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른 시설물

의 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 시설물 안전등급 및 등급 설명(출처: KISTEC, 2016)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시설물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발생으로	일
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보수가	필요하거
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
야	하는	상태

전체 시설물 대상 안전성 상태등급 변화 추이를 A등급, B등

급, C등급 이하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 그림 3과 같으

며, 세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전체 1·2종 시설물 등급별 현황(출처: KISTEC, 2016)

A등급 시설물은 2005년 3,801개에서 10년이 경과한 2015년 

16,347개로 약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B등급 시설물

은 2005년 34,041개에서 2015년 51,087개로 대략 16,00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C등급 이하 시설물은 2005년 2,630개에서 2015

년 3,633개로 대략 1,000여개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전체 1·2종 시설물 등급별 비중 변화 추이(출처: KISTEC, 2016)

이를 등급별 비율로 환산하여 보면, 2005년에서 2015년 동안 

A등급 시설물은 9.4%에서 23.0%로 비중이 증가하였고, B등급 

시설물은 84.1%에서 71.9%로 비중이 다소 낮아졌으며, C등급 

이하 시설물은 6.5%에서 5.1%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전체적인 안전성 등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A·B등

급 시설물이 C등급 이하 시설물보다 더욱 많이 증가한 것으로, 

비교적 시특법 체계 하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고, 신축 시설물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시설물 등급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Ⅲ.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 고에서는 지난 2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

여 국내외 자료수집, 산학연관 의견 수렴, 전문가 인터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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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중장기 전략 방향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행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체계를 중심으로 조사된 주

요 이슈로는 시특법 적용 대상 시설물 범위,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업무, 사용성능을 고려한 시설물 평가기준 마련, 자산가치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이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시특법	
적용	
대상	
시설물	
범위

	•	3종	시설물의	편입(예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확보		
필요

•	민간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제도	마련
•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확보	방안

•	시설물	종	구분	기준	개선	및	
조정	필요

•	사회적	중요성,	공용연수를	반영

•	안전관리	취약	시설물에	대한	
지원	필요

•	안전	취약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	시설물	안전기금(가칭)	조성	검토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	준공	이전	단계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필요	

•	초기	점검	내실화	방안	마련
•	최초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	강화		
방안	마련

•	시설물	노후화,	3종의	편입	
등	예산/	비용	문제	우려

•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조정방
안	마련

•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평가의	내실화	필요

•	부실	점검	및	진단에	대한	책임부여	방안	
마련
•	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제도	개선

•	시설물	유형별	안전문제의	
환류체계	부재

•	시설물	유형별	안전	문제	유형과	원인에	
대한	DB	구축
•	설계	및	시공	단계로의	환류	체계	마련

•	중대결함의	판단	오류	발생	:	
열거주의	방식의	한계

•	중대	결함	항목의	수정	및	보완방안	마련
•	첨단	기술의	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사용	성능	
고려	
시설물	
평가	기준
	마련

•	성능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필요

•	성능	기반	유지관리	실행을	위한	제도		
마련
•	시설물	유형별	성능기반	유지관리	시스
템	개발

•	이상	기후	대응	안전관리		
취약

•	재해/재난을	감안한	시설물	안전진단			
기준	마련
•	지진,	내풍,	내설,	집중호우	등	세부	진단	
방안	마련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자산가치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안전관리와	연계된	자산관리	
개념	명확한	기준	부재

•	자산가치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도
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주요	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	모델	연구	
및	시범	측정

•	자산가치	기반의		
유지관리	필요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성능,	자산가치	등	
종합적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선진국의	관리체계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그리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인프라를 중심으로 조사된 주

요 이슈로는 관리주체 역량, 안전진단기관 역량, 시설물 유지관

리업체 역량,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전문인력 양성, 

FMS 기능 및 활용, 첨단 기술 및 장비 활용, 시설물 안전 지식 

및 서비스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이슈에 대한 세부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관리주체
역량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기부여	
요인	미흡

•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도	마련	
및	인센티브	부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화	가능성	차단	필요

•	적정	대가	기준의	준수	방안	마련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안전진단	
기관
역량강화

•	부실하게	실시되는	안전점검	

및	진단	다수	존재

•	우수	안전진단	기관	지정제도	마련

•	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	2종	및	3종	시설물의	경우		
정밀점검에	기반한	최종		
판단의	한계

•	정밀점검	관련	세부	지침	보완
•	정밀점검	평가의	확대를	통한	점검의	실
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소수	대형업체가	시장을	과점
하는	현상	발생

•	중견/대형	진단기관으로	성장	가능한	성
장사다리	제도	구축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역할	제고		
방안	마련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역량강화

•	다수의	영세	업체	존재,		
제도적	성장	사다리	필요

•	우수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지정제도	마련
•	대중소업체간	상생	협력	방안	마련

•	보수/보강공사	기술	기준	부재
•	시설물	유형	및	보수/보강	공사	유형별	
설계	및	시공	기준	마련

•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의	사후	
확인	부재

•	FMS	활용	시설물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실시	여부	확인	방안	마련
•	보수/보강	공사	적절성	확인	방안	마련

•	다수의	보수/보강	공사가	설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

•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보강공사	실시설
계	의무화	방안	마련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의무	교육	외	다양한	분야의		
기술	단계별	심화교육	과정		
부족

•	수요자	중심	온라인	교육용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과정	개선방안	마련

•	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시스템	부재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자격제도	
신설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자격	요건	조정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FMS	
기능개선
및	
활용도	
제고

•	FMS와	개별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	상호간의	연계	미비

•	FMS	정보대상(3종	시설물	정보	수록	등)	
확대	방안	마련	및	성능개선
•	FMS의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	국가	시설물에	관한	체계적		
관리	및	실태	파악	불가능

•	국가	시설물	전체	통계	구축	방안	마련
•	전체	시설물의	통계	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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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첨단	기술	
및

장비	활용

•	안전관리	인력	부족에	따른		
첨단	기술	및	장비	활용	필요
성	증대

•	최첨단	신규	장비의	국산화	관련	타당성	
분석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첨단	기술	및	장비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BIM,	빅데이터	분석	및	결과	활용	방안	마련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시설물
안전	지식	
및
서비스
접근성

•	다수의	종외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	대책	부재

•	국민	참여형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	국민의	시설물	안전관리	문화	확산	및	
홍보	강화

•	민간	시설물	관리주체들의		
안전관리	역량	및	지식	미흡

•	간이형	안전점검	서비스/온라인	상담서
비스	신설	및	타당성	검토	및	제도화

본 고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한 “(RD-16-R4-001), 

사회기반시설 향후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2017.1)”의 지원에 의

하여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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